
상주 염산 누출사고 원인은 “균열”
경주지방경찰청, 동파 아닌 균열로 결론 … 유독물질 관리감독 수사

1월12일 경북 상주의 염산(Hydrochloric Acid) 누출사고는 부품 동파가 아니라 내부 균열 때문에 발생한 것

으로 드러났다.

경북지방경찰청은 1월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으로

부터 염산 누출사고 원인이 밸브 접합부 부품인 리듀서와 플랜

지의 내부 균열 때문에 발생했다는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.

리듀서는 염산탱크에서 나오는 염산을 줄이고, 플랜지는 배관

을 이어주는 부품들이며, 35%의 염산은 어는 점이 약 영하 30도

이기 때문에 동파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과

수의 의견이다.

국과수는 균열이 펌프운전 중의 진동, 외부 환경에 따른 설비

의 수축·팽창, 볼트 등의 결합 불량, 이미 균열된 부분으로 외부

에서 유입된 수분의 동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

단했다.

이에 따라 경찰은 공장 책임자·관리자 및 공무원을 상대로 규

정대로 유독물을 관리했는지,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

수사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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